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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실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내포되어 있는 위험한 도전이기도 하다. 창업 연구에 

있어 실패는 필연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실패를 회피하고 싶고 선호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게 연구

되어 오지 못했다. 실패는 기업가에게 있어 고통스럽고 큰 비용을 수반하는 경험이지만 긍정적으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성공으로 나아가

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기도 하다. 창업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에게 사회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며 최근 재창업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재기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에 주목하여, 실패 경험을 통한 학습과 사회적 지원책으로의 재창업 교육이 재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업가의 개인적 요인으로 기업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창업 동기에 주목하여, 

실패 경험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 및 교육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기업가의 창업 동기가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실패 후 재창업을 계획한 연속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이전 창업 경험으로부터 학습효과가 큰 기업가일수록 재창업 할 확률이 높았으며 재창업 교육으로부터 학습효과가 큰 기업가일수록 재창업 

할 확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의 외재적 동기가 클수록 이러한 이전 경험과 재창업 교육의 학습효과가 재창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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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산업들이 성장을 주

도하면서 고용탄성치가 낮아져 ‘고용없는 성장’의 늪에 빠졌

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강한혁 외, 2019).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이 권장되고 있는 분위기이다(정헌배, 2016).
사회적으로 고조되는 창업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선뜻 

창업을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Shinnar et al., 2012). 실제로 2017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 창업기업의 5년 

생존률이 28.5%로 나타나, 대다수의 창업 기업인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어려운 과정들을 거

치며 창업을 하더라도 밝은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

다(송영민·김경환, 2019). 이렇게 창업과 실패의 위험은 동전

의 양면처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기본적으로 실패

를 회피하고 싶고 선호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

은 창업의 성공 측면에 더 큰 관심을 가져왔다(Gupta, 2005; 
McGrath, 1999).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창업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기업가의 성공 못지않게 실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수진 외, 2016). 
최근 학자들은 기업가들의 실패 경험을 통한 학습 

(learning-by-failur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Cope, 2011). 기

업가들은 일련의 창업과 실패 과정을 경험하며 다양한 문제

들을 직접 접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아가게 된다

(Shepherd, 2003). 여러 시행착오(trial & error)를 겪어나가며 

스스로만의 노하우를 쌓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 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시

킬 수 있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가치

를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패 경험이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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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습효과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패는 

기업가 개인에게 있어 굉장히 고통스럽고 큰 비용을 수반하

게 만드는 경험이다(Coelho & McClure, 2005).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들은 자신감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등이 현저히 낮

아지는 경험을 하며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pherd, 2003). 따라서 기업가가 

창업에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러한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재창업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

패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김
수연 외, 2019). 
실패가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자 촉매제로 

작용하여 실패에서 얻은 값진 교훈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 실패에 따른 극복 과정을 온전히 기

업가 개인의 문제로만 내몰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커져 왔다(김
형호·윤현덕, 2015). 그 결과 사회적 도움의 일환으로 실패 기

업인에 대한 재창업 교육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재창업 교육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연 재창업 

교육이 실제로 새로운 도전 즉, 재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지

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가의 어떠한 개인적 요인과 결합하여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업 교육의 효과와 실제 창업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

구들은 주로 창업 이전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

며(하규수·여경은, 2016; Autio et al., 2001; Rasmussen & 
Sørheim, 2006; Rasmussen & Borch, 2010), 실패를 경험한 기

업인들이 재기하고자 참가하는 재창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

추어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실패로부터의 학습에 주목하여, 기업가의 실패를 통

한 학습이 재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회

적 지원책으로의 재창업 교육이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업가의 

개인적 요인으로 기업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는 창업 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창업 동기는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이

유가 되어주는 것으로 물질적인 목표에서 비롯되는 외재적 

동기와 개인적인 성취 등의 이유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동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Antonioli et al., 2016). 창업 동기와 같

은 기업인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주목

되어야 할 부분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

하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양한 맥락에서 활발

하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Naffziger et al., 1994; Carsrud & 
Brannback, 2011). 더군다나 실패를 경험한 이후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창업 동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하여 고찰

해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의 창업 동

기가 실패 경험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 및 교육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존 문헌 연구 및 가설 수립

2.1 창업 실패 경험을 통한 학습과 창업

교육

창업에 있어 실패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기업을 운영

하고자 마음먹은 기업가로서는 항상 유념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7; McGrath, 1999; Shane, 2009). 창

업 실패는 기업가의 주관적인 평가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McKenzie & 
Sud, 2008), 일반적으로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고 유지하지 

어려워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Everett 
& Watson, 1998; Shepherd et al., 2000). 
기업 및 조직 수준에서의 실패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Khanna et 
al., 2016; Leoncini, 2016), 이를 기업가에게 적용하여 창업 실

패를 경험할 경우 일어나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Cardon et al., 
2005; Yamakawa et al., 2010). 이는 개인에게 있어 창업 실패

가 더 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실패 경험이 긍정적으로 연결되

기 더욱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경우 실패를 경험한 기

업가들은 자신감과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며, 대인 기피를 경험

하게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Cave et al., 2001; Shepherd, 
2003). 
창업했던 기업이 폐업하게 되었더라도 기업가로써의 커리어

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Plehn-Dujowich, 2010). 비록 실패를 경

험했을지라도 실패한 기업가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업을 창업

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으로 알려져 있다(Stokes & 
Blackburn, 2002).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재창업을 하여 성공

을 거둔 기업가들의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Hayward et al., 
2006). 실패를 경험한 이후의 어려운 상황을 잘만 극복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창업 실패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으며, 재기하고자 하는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여러 

정책적 지원 및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사실 이러한 재도전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IMF 구제 금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벤처 창업에 대한 붐이 일어났었지만 

오래 가지 않아 닷컴 버블이 붕괴되며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큰 위기가 도래한 바 있다. 2010년경부터 정부 차원의 재창업

지원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며, 재도전 지원의 일환으로써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에게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자기반성 

및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이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심

리치유를 하면서 가치관 정립 및 사업 구상, 멘토링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창업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재창업 맥락에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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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에서 비롯되는 교육과 같이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초기 창업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Izedonmi & Okafor, 2010; Rasmussen & Sørheim, 2006; 
Rasmussen & Borch, 2010). 창업 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부터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가르침으로써 창업 의지를 높이는 것

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이재석·이상명, 
2015; Izedonmi & Okafor, 2010). Dyer(1994)는 창업 교육이 기

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사업

을 운영해보아야 하겠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몇몇 실증 연구의 결과,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창업 

교육은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창업 의도를 높이게 만드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Henderson & Robertson, 2000; Peterman & 
Kennedy, 2003; Souitaris et al., 2007; Turker & Selcuk, 2009). 
본 연구에서는 실패 경험을 하고 재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가

에게 이루어지는 재창업 교육의 맥락에서 그 효과성에 대하

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창업 동기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의지가 북돋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동기’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비롯된

다고 주장해 왔다. 물질적인 부분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

롯된다고 본 학파와 심리적인 측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 학파로 나뉘어진다(Fisher, 1930).  
기업가의 창업 동기 역시 그 관점이 나뉘어져 연구되어 왔

다. 전통적으로는 기업을 창업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기업가는 경제적인 이득을 쫓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왔다(Carsrud et al., 2009; Schumpeter, 
1934).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한편으로는 기업가들의 창

업 동기가 반드시 부의 극대화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

는 주장과 함께 성취욕이 기업가가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

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Carsrud et al., 1989). 돈, 권력, 지위와 같이 외부적 보상에 

집중하는 외재적인 측면과 성취욕 및 열정과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기인되는 내재적인 측면으로 창업 동기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Carsrud & Brännback, 2011). 사회적 기업(social 
venture)과 같이 사회 전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

델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행보를 보이는 내재적 동기가 

큰 기업가들도 있다고 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연

구들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Carsrud & Brännback, 2011).
창업 동기는 기업가들의 여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영향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Carsrud, & Brännback, 2011). 창업 동기는 창업가

의 의지 및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의

사결정까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유봉호, 2015; Ajzen, 1991; Naffziger, et al., 1994). 본 연구

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업에 실패하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가들에게 있어 창업 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3 창업 실패 경험 학습 효과와 재창업

‘실패 경험 그 자체’는 재창업에 있어 양날의 검과 같을 수 

있다(Baù et al., 2017). 먼저 한편으로 실패를 경험한 경우 새

롭게 창업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위축되고 또 다시 실패하게 

될 것을 더욱 우려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Cardon et al., 
2005; Zietsma, 1999).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들은 애정을 쏟아 

부었던 것을 잃은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 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DeTienne & Chirico, 2013; 
Shepherd, 2003). 또한 재정적인 부분을 비롯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비롯한 자원들을 다시금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다(Shepherd et al., 2009; Lee et al., 2007).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패를 딛고 재창업하는 경우 더 큰 도

약을 이루게 된다는 주장들이 많다(Sarasvathy & Menon, 2013; 
Stam et al., 2008). 기업가는 이전 창업으로부터 경제적인 측

면에서 큰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

으로부터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다(Cope, 2005).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고객 기반을 다지는 부분에 있어 이전 기업체를 운영

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연구도 있으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어떻게 헤쳐 나아갈지에 대한 노하우

가 더 쌓이게 된다고 본 연구도 있다(Stokes & Blackburn, 
2002). 기업가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긍정적인 경험들과 부

정적인 경험들을 두루 쌓아가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이 ‘복합적인 지식’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지식

은 어떻게 기업을 위한 자원을 개발하고 획득하며, 이를 적절

히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Minniti & 
Bygrave, 2001). 
성공적인 경험만을 한 경우보다 실패의 경험도 함께 했을 

경우 더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성공 경험보다 실패 경험을 통해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McGrath, 1999). 어느 정도 실패를 거듭한 

경험이 있는 기업가일수록 추후 창업한 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Yamakawa et al., 2010). 
기업가들은 실패했던 이전 경험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개선해

야 할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인지를 학습할 수 있다(Cardon et al., 2011; 
McGrath, 1999). 실패 경험을 통해 여러 상황과 그에 따른 대

처 방안들을 학습한 경우 추후 재창업을 할 경우 생겨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헤쳐 나갈 자신감이 커질 것이다. 
새롭게 재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이를 실행에 옮기

기 위해서는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위축되고 ‘또 다른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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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넘어설 만큼의 자신감

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 실패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학습한 경

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며, 실패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

서 이전 창업으로부터 학습 효과가 큰 기업가일수록 이전 경

험으로부터 습득한 부분들을 잘 적용해 보기 위한 재창업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가설 1: 창업 실패 경험으로부터 학습 효과가 큰 기업가일

수록 재창업 확률이 높을 것이다.

2.4 재창업 교육 학습 효과와 재창업

재창업 교육은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

을 분석하고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심리치유를 하면서 가치관 정립 및 사업 구상, 멘토

링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실패로부터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

게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hepherd, 2003). 즉, 기업가에게 있어 실패 경험이 진정한 자

산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해는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원인과 그 원인이 비롯

되었을 요인들에 기인(attribution)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Ford, 1985). 기업가들은 실패 앞에서 다양하게 다른 반응을 

나타내며 이를 해석하는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패를 

통한 학습도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Shepherd & Cardon, 
2009). 일반적으로 실패 앞에서는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

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들로 그 탓을 

돌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rant & Bateman, 
1993; Wagner & Gooding, 1997). 즉, 실패 기업인이 객관적 도

움 없이 스스로 실패 원인을 분석할 경우 외부적 요인으로 

실패 원인을 돌리며 자기 합리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요인들은 개인의 의지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기업가 개인에게서 비

롯된 내부적 요인으로 실패 원인을 기인한 기업가일수록 잘

못되었던 행동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추후 창업한 기업이 더 

성공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Yamakawa et al., 2010). 
재창업 교육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힘든 실패 기

업인들에게 스스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실패의 원인에 대

하여 다시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잘 따라온 기업가들

의 경우 다시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높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인 도움을 받아 내부적

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할 경우 다시 도전하

고자 하는 의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놓이게 된

다. 학자들은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추후 재창업 및 

성공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Shepherd, 
2003; Ucbasaran et al., 2013). 실패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

게 되면 이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도 알려져 있다(Singh et al., 2015). 실패를 경험한 이후의 재

창업은 기업가 입장에서는 더 큰 도전이자 더 큰 위험부담을 

가진 행동이다. 따라서 실패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

하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재창업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Politis & Gabrielsson, 2009; Shepherd, 2004). 
창업 교육은 지식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자기효능감

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Krueger & Brazeal, 1994). 재창업 교

육을 통해 자신과 같은 실패 경험을 지닌 기업인들과 함께 

실패에서 기인한 부정적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치유받는 

시간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실패를 경험한 뒤 재창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불

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창업 교육은 필

요로 되는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의지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Kirzner, 1997). 재창업 교

육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실패 요인 분석과 그에 필요

한 추가적인 지식, 그리고 심리치유를 통한 긍정적 인식 향상 

등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 줄 수 있다

고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창업 교육에서 큰 학

습 효과를 누린 기업가일수록 재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가설 2: 재창업 교육으로부터 학습 효과가 큰 기업가일수록 

재창업 확률이 높을 것이다.

2.5 창업 동기의 조절 효과
 
학습효과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가 지닌 동기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Greenberger 
& Sexton, 1988; Herron & Sapienza, 1992; Lorenzet et al., 
2005). 특히나 실패를 경험하고 재기를 계획하는 기간과 같이 

힘든 시기에서는 창업 동기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

난다(Cardon et al., 2005). 따라서 이전 실패 경험으로 인한 학

습효과와 재창업 교육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실질적인 재창업

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인의 창업 동기에 의해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실패 경험은 기업가 자신에 대한 관점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다

(Cope, 2008). 내적 동기가 강한 기업가의 경우 스스로가 계획

한 목표 자체에 의미를 찾으려 하기에 스스로를 진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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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신을 함양한 사람으로 투영하게 된다(Baú et al., 2017).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과 같이 더욱 도

전정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내적 동기가 강한 기업가

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기회

를 포착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고자 할 

유인이 더욱 커질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가에게 있

어 창업에 대한 열정과 성취욕과 같은 내적 동기는 상황을 극

복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

게 만들어주는 구심점이 되어 준다(Yamakawa et al., 2010).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들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

미지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기존의 

연구에서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는 가족들이 경험하는 생활고, 
외부인들과의 관계 단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괴로움 등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규수, 2012). 즉, 사

업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돈, 권력, 지위와 같은 

외부적 측면의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의 외적 동기와 더욱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

이다. 이전 창업 경험을 통해 학습한 바가 크고 재창업 교육

을 통해 학습한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외적 동기가 강한 기

업가의 경우 재창업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부적 측면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할 것이고

(Carsrud & Brännback, 2011), 이 경우 실질적 재창업으로 이

어지는 것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가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찍게 된다(Singh et al., 2015). 
기업가들은 창업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를 인생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ardon et 
al., 2005). 성취욕 및 열정과 같은 내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

는 기업가의 경우 물질적인 결과물들을 잠시 희생해서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지닌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붓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Yamakawa et al., 2010). 따라서 불확

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창업에 

도전하고자 임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적 동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창업을 계획하는 기업가의 

경우에는 재창업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감당한 채로 

목표로 둔 물질적인 결과물들을 희생하고 인내하기 쉽지 않

을 수 있다(Cardon et al., 2005; Yamakawa et al., 2013).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재창업에 대하여 외재적 동기가 클수록 이전 창업

실패 경험이 재창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줄어

들 것이다.

가설 4: 재창업에 대하여 외재적 동기가 클수록 재창업 교

육이 재창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분석틀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Ⅲ. 연구방법

3.1 표본과 자료수집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하는데 있어 창업 경험

으로부터의 학습 효과와 재창업 교육으로부터의 학습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관계들에 있어 

창업의 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고찰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패를 경험하였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기 교육사업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을 거쳐간 세 기수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114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결

측값을 제외한 93명을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시행하였다.1)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1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창업에 있어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들이 재창업을 

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실패를 경험

한 기업가들이 재창업을 한 경우에는 1, 재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값을 부여하여 이항변수로 측정하였다. 

3.2.2 독립변수의 측정

창업 실패 경험 학습 효과는 기업가가 이전 창업에서 얻은 

경험이 1) 영업 및 마케팅, 2) 재무 조달, 3) 기술력, 4) 직원 

관리 등 창업과 관련된 각 영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질문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0.815, χ

2=143.60, KMO=0.775). 해당 영역들은 선행 문헌에서 실패 요

인으로 많이 지적되어 온 부분들이다(권기환·최종인, 2015; 송

영민·김경환, 2019; 심형석·장현주, 2015). 이에 대한 학습이 

1) 교육을 받았던 기수가 섞여 있으므로 개인에 따라 교육 시기와 재창업 시기 간의 시각 격차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것이기에 교육 시기와 재창업 간 시간차는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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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는지 질문을 통해 ‘실패를 통한 학습’을 측정하는데 효

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창업 교육 학습 효과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가 재창업 교

육을 받으며 1) 실패에 대한 인식 변화, 2) 재창업 성공 사례 

학습, 3) 경영 전문 교육, 4) 기업가정신 함양, 5) 자기진단(실
패원인 분석) 6) 자신감 회복 및 심리 치유 등 각 영역에 대

해 재창업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질문하여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0.884, χ2=424.47, KMO= 
0.754). 각 해당 영역은 기존 문헌을 통해 현재 국내 재창업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도출하였다(김형호·윤현덕, 2015). <표 1>에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정리하였다.

<표 1>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χ2 유의수준 KMO
Cronbach's

alpha

창업 실패 경험 
학습효과

143.60 p<0.001 0.775 0.815

창업 교육 학습효과 424.47 p<0.001 0.754 0.884

3.2.3 조절변수의 측정

재창업에 대한 외재적 동기는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들에게 

재창업에 대한 여러 동기 중 가장 우선적인 동기를 질문하였

으며, 그 동기가 외재적 동기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1, 내재

적 동기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Yamakawa 
et al., 2013). 복합적인 창업동기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동기에 대한 명확한 측정 및 구분을 위하여 ‘가장 영향

을 준 동기’인 우선적 동기를 기준으로 내재적/외재적 동기를 

나누어 구분하였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더(덜) 부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하나

의 변수로 측정되었다.
재창업에 대한 외재적 동기에는 1) 더 나은 이윤 분배를 위

해서, 2) 금전적 보상, 더 높은 소득을 위해서, 3) 자신의 아

이디어를 상업화시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4) 명성과 

높은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등의 동기가 포함되며, 내재적 

동기에는 1) 권한이 있고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2) 창업에 대한 열정 때문에, 3) 독립성과 자유를 얻으려고, 
4) 창업가가 되고자 했던 꿈 때문에 등의 동기가 포함된다.

3.2.4. 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재창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먼저 기업가의 

연령은 창업 행동 및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

가의 현재 연령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Cassar, 2014). 기업가

의 성별은 남성 기업가가 여성 기업가에 비해 낙관적인 전망

을 하는 등 창업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가의 성

별은 남성의 경우 0, 여성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

였다(Ucbasaran et al., 2010). 가정 내 추가 수입원의 존재 여

부는 기업가의 실패 후 위험 감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가정 내 추가 수입원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통제하였다(Cassar, 2006). 기업가의 이전 

창업 경험은 창업의 성과 및 재창업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전 창업 경험 횟수를 통해 통

제하였다(Cassar, 2006). 이전 창업 당시 동업 여부는 실패 후 

재창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제

하기 위해 이전 창업 당시 동업한 경우 1, 동업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Baú et al., 2017). 기업가

들이 창업하였던 이전 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

여 제조업인 경우 1, 비제조업인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산

업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의 교육 수준을 

1) 중졸, 2) 고졸, 3) 대졸, 4) 석사, 5) 박사 등의 범주로 측정

하여 통제하였다(Arabsheibani et al., 2000).    

Ⅳ.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는 <표 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lity)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변량 증폭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변수의 변동이 다른 독립변수들간의 조합에 의하여 설

명되면 VIF 값이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5이상

이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10이상일 경우 

높은 수준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Neter 
et al. 1990).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변수들의 VIF 값은 평균이 

1.72이고 최대값이 2.02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응답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전 창업 경험이 한 번인 기

업가부터 최대 여덟 차례의 창업 경험을 지닌 기업가까지 포

함되어 있었다. 기업가의 연령대는 37세부터 많은 경우는 66
세까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속 변수로 창업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들이 재

창업을 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더미로 하여 보고 있다. 더미 

변수가 종속 변수이므로 분석을 위하여 STATA를 사용하여 

로짓 회귀분석(Logit regression)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가장 먼저 모형 1에 통제변수만을 포

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특기할 만한 사항

은 가정 내 추가 수입원이 있을 경우 재창업에 유의한 수준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창업의 경

우 한번의 실패를 경험한 뒤의 창업이기에 심적 부담감이 높

고 인식되는 위험성 역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가

정 내 추가 수입원이 있는지의 여부가 최소 심적 안정성을 

주는 완충제로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설 1에서 이전 창업 실패 경험으로부터 학습 효과가 큰 

기업가일수록 재창업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모형 2
를 통해 해당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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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값을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p<0.01)이 도출되어 

이전 경험에서 많이 배운 기업가일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재

창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재창업 교육으로부터 학습 효과가 큰 기업가

일수록 재창업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모형 3
을 살펴보면 계수가 양수 값을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0.01)을 보이고 있어 지지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창업 교육에서 많이 학습하고 배운 기업가일수록 

재창업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 3과 가설 4는 기업가의 창업 동기의 조절 효

과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었다. 가설 3에서는 물질적이고 외적

인 목표에 집중한 창업의 외재적 동기가 큰 기업가일수록 이

전 창업 실패 경험이 재창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모형 4를 통해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p<0.01). 또한 <그림 2>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가설 4에서는 창업의 외재적 동기가 클 경우 효과

적인 재창업 교육 학습이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줄어

들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는 모형 5와 <그림 3>을 통

해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p<0.01). 외재적 동기가 큰 

기업가들의 경우, 이전 경험으로부터의 학습효과가 크고 재창

업 교육으로부터 학습 효과가 크더라도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저해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습 효과가 재창업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있어 기업가의 창업 동기가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Mean S.D. Min Max 1 2 3 4 5 6 7 8 9 10

1. 재창업 여부 0.58 0.5 0 1

2. 창업 실패 경험 학습효과 3.89 0.87 1 5 0.22

3. 재창업 교육 학습효과 4.30 0.70 2.5 5 0.19 0.02

4. 재창업 외재적 동기 0.65 0.48 0 1 -0.01 0.22 -0.10

5. 연령 54.48 7.28 37 66 0.11 -0.10 0.44 0.14

6. 성별 0.06 0.25 0 1 -0.04 -0.13 -0.21 -0.08 -0.11

7. 교육수준 2.16 0.86 0 5 -0.16 -0.05 0.33 0.03 0.10 -0.34

8. 가정 내 추가 수입원 0.65 0.48 0 1 0.24 0.05 0.22 0.16 0.43 -0.40 0.15

9. 이전 창업 경험 2.39 1.76 1 8 -0.02 0.04 0.01 0.2 0.25 -0.15 0.19 -0.09

10. 이전 창업 동업 여부 0.26 0.44 0 1 0.09 -0.16 0.12 -0.21 -0.2 0.18 0.20 -0.18 -0.08

11. 산업 0.48 0.5 0 1 0.23 0.12 0.42 0.01 0.42 -0.28 -0.06 0.14 0.10 0.12

<그림 2> 창업 실패 경험 학습효과와 재창업간의 창업 동기 
조절효과

<그림 3> 재창업교육 학습효과와 재창업간의 창업 동기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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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창업 여부 로짓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창업 실패 경험 학습효과
1.59*** 5.02*** 2.48***

(0.43) (1.42) (0.75)

재창업 교육 학습효과
2.19*** 2.44*** 10.06***

(0.65) (0.84) (3.55)

창업 실패 경험 학습효과 ×
재창업 외재적 동기

-5.71***

(1.78)

재창업 교육 학습효과 ×
재창업 외재적 동기

-9.36***

(3.55)

재창업 외재적 동기
-0.62 -4.09*** -2.46** 16.86*** 33.72**

(0.52) (1.35) (1.03) (6.36) (14.21)

연령
-0.06 -0.01 -0.10* 0.06 0.00

(0.04) (0.05) (0.06) (0.07) (0.07)

성별
1.50 3.65** 0.04 3.53 0.68

(1.08) (1.52) (1.51) (2.43) (1.86)

가정 내 추가 수입원
2.73*** 4.41*** 2.85*** 3.54* 4.72***

(0.72) (1.32) (1.07) (1.93) (1.57)

이전 창업 경험 
0.08 0.24 0.18 -0.10 0.82**

(0.15) (0.26) (0.20) (0.39) (0.35)

이전 창업 동업 여부
0.86 0.50 -1.53 0.97 -3.26**

(0.73) (0.97) (1.00) (1.44) (1.66)

산업
1.74*** 0.70 0.61 -1.98* -1.48

(0.60) (0.69) (0.73) (1.12) (1.10)

교육 수준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상수항
0.46 -7.43** -4.97 -32.56*** -53.83***

(1.94) (3.21) (3.04) (8.38) (17.72)

Log likelihood -60.83 -41.17 -42.90 -30.40 -31.85

Pseudo R2 0.23 0.39 0.34 0.52 0.50

괄호 안은 표준 오차임
*** p<0.01, ** p<0.05, * p<0.1

Ⅴ. 결론 및 논의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내재된 위험성 높은 도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Aldrich & Martinez, 2001). 창업

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기업가들은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이

거니와 스스로의 명성과 사회적 관계까지 손상되게 된다(Baú, 
et al., 2017). 또한 상실감에 휩싸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오래도록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Shepherd, 2003).
하지만 이러한 실패 후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재창

업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성공신화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반드시 성공을 통해서만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패를 통해서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실

패로부터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보는 주장들도 있다(Madsen 
& Desai, 2010; McGrath, 1999). 하지만 실패가 긍정적 측면으

로 승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실패를 경험한 기업가

들이 재창업을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재창업을 통해서만

이 실패로부터 학습한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고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에게 집중하여, 이들의 

이전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정도와 재창업 교육에서 학습한 

정도가 실제 재창업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전 실패 경험에서 많이 학습

한 기업가일수록 실제 재창업으로 이어졌으며, 재창업 교육에

서 많이 학습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기를 준비하는 실패 기업인에 초점을 맞

추어 이루어진 창업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Ucbasaran et al., 2013), 기존 대다수의 연구들은 실

패 기업인의 재창업 의도(intention)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다 

(김수연 외, 2019). 본 연구는 의도에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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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적 측면인 재창업 여부에 초점을 맞

춤으로써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연구에 한층 기여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기업인들의 창업 실패는 개인에게만 맡겨두고 개인 수준에

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

요한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따라서 

여러 사회적 차원의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환으로 재창업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기존 창업 교육과 관

련한 연구들은 재창업 맥락에서보다는 대학에서 비롯되는 교

육과 같이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초기 창업자를 육성하고

자 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Izedonmi & Okafor, 2010; 
Rasmussen & Sørheim, 2006; Rasmussen & Borch, 2010). 따라

서 재창업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은 부족한 상

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창업 교육으로부터 학

습효과가 큰 경우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

써 재창업 교육과 관련한 문헌에 기여하고 추후 관련 연구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패 경험으로부터의 학습과 재창업 교육으로부

터의 학습이 재창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는 창업 동기에 집중하였다. 창업 동기는 기업가가 사업

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주는 것으로 힘든 상황에

서도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

면 돈, 권력, 지위와 같이 외부적 보상에 집중하는 외재적 동

기가 강한 경우, 기업가가 이전 창업으로부터 학습하고 재교

육으로부터 학습하였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재창업으로 이

어지는 긍정적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

업 동기는 기업가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임에도 다양한 맥락

에서 연구되어 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Carsrud & 
Brannback, 2011), 본 연구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창업 동기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

써 관련 분야의 연구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전 경험이나 재교육으로부터의 학습효과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지닌 동기에 의해서

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Lorenzet, et al., 2005). 심리학적 관점

에서 볼 때 행동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 작용에서 비롯된 

산출물이라고 일컬어진다(Endler, 1983). 실패 기업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여러 지원 시스템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더라도 

결국 기업가 스스로가 어떠한 동기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는 결코 사회적 시류와 창업이 지닌 화려한 

결과물에 이끌려 창업을 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실패의 

위험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창업에 뛰어들 때, 외재적 동기만

으로는 실패와 같은 예기치 못한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 앞에서도 학습을 통해 재창업으

로 이어질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주는 것이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내재적 동기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창

업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은 원활하게 준비되어 있다

(김형호·윤현덕, 2015). 예비 창업인들이 창업의 화려한 면에

만 이끌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실패가 뒤따를 수 있음을 사전적으로 알도록 하고, 
외적인 동기 못지 않게 내재적 동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시작

하여야만 어려움 앞에서도 재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상

기시켜야 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하기보

다는 실직 상태로 남아있거나 보다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변

경하여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배영임 

외, 2013). 또한 실패 기업인의 약 4% 이하만 재창업을 통해 

재기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었다(김형호·윤현덕, 2015). 재창업

으로 이어져야만 실패를 통한 학습이 일어나고, 이러한 개인

적 학습이 사회적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재창업 현황은 낮은 상황이다. 재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초기에 창업에 접근함에 있어 보다 냉철한 판단과 내

재적 동기를 함양한 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업가를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실패 경험 그 자체’는 재창업에 있어 양날의 검과 같은 역

할을 하지만, 실패로부터 더 많이 학습한 경우 실패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사

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학습이 도약으로 이

어지게 하는 진정한 주체는 기업가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주

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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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venture creation is considered to be of high social and economic importance, entrepreneurial outcomes are inherently uncertain 
and that failure is thus a central feature of entrepreneurship. Although failure in entrepreneurship is pervasive and critical, the impact of 
prior failure on future entrepreneurship has not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in the literature. Although failure is a painful and costly 
experience for entrepreneurs, it can also provide a powerful learning opportunity for those experiencing it. It has been argued that 
entrepreneurial failure is not just a individual problem but a matter of social concern. As part of the restarting business support system, 
entrepreneurial re-education program is provided to support failed entrepreneu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iled entrepreneurs’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re-education on subsequent 
venture creation. Moreover,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For the analyses, we surveyed the entrepreneurs who tried to re-start the subsequent business after the entrepreneurial failure through 
the “Revitalization Center for Strained Entrepreneur”. The result found that failed entrepreneurs who learned a lot from their previous 
founding experience were more likely to re-start their subsequent business. The failed entrepreneurs who learned a lot from 
entrepreneurial re-education program were more likely to re-start their subsequent business. Moreover, the positive effect of failed 
entrepreneurs' previous founding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re-education program on re-starting subsequent business was found to be 
weaker when entrepreneurial extrinsic motivation wa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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